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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자3.27

국민의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 정치 내세운 불법파업 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 계, ( ) “ ” “
획 철회하라 고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여론몰이에 혈” . 
안이다. 
     
헌법 정신을 모독하는 자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온갖 불법과 탈법을 , . , 
앞세워 권좌를 지키는데 눈먼 국민의힘과 경총 당신들이 아닌가 감히 민주노총에 불법 운운, . 
하며 겁박하려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가. . 
     
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 헌법적 권리주, . 
체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, 
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. 
     
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힘을 동원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은 헌법적 권리다 정치. 
적 요구는 노동권 생존권과 무관하지 않다 법률의 개정 정책 예산 심지어 외국과 체결한 . , , , 
조약이나 협정조차도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다 지난 역사에서 노동법 개정 실업급여 예산 삭. , 
감 협정은 수많은 노동자를 가난과 죽음으로 몰지 않았는가, IMF . 
     
왜 윤석열은 비상계엄 포고령 항에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12.3 4 ‘ , , 
한다고 했겠나 왜 저들은 체포조를 구성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고 감금 사살 계획까지 ’ . 
준비했겠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노동자 단결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. . 
년 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구고 길을 열어 광장에서 백만 시민과 함께 민주주30 , 

의 수호를 외쳤기 때문이다. 
     
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수거 대상은 백여명. 5
이 넘었고 수집 장소는 옛 삼청교육대 터라고 한다 군은 윤석열 석방 나흘 뒤 영현백, ‘ ’ . ' ' 

여개 긴급 발주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지 3000 . 
않도록 노동자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다 윤석열에게 살인면허, , . 
를 줄 수 없다. 



     
민주노총 총파업은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건 결단이다 대한민국의 운명3.27. , . 
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려있다 한국 사회 고비 고비마다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마다하지 , . 
않은 노동자가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. 3.27. 
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밝힌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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